
1. 서 론

 이 연구는 거대 언어 모델(LLM)과 Stable Diffusion을 
활용해 텍스트 형태의 소설을 만화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
템의 구현에 대해서 다룬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보급되며 전자책(eBook)은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한 기기
에 여러 권의 책을 담아 다닐 수 있고, 방대한 도서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책이 텍스트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 형태의 도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자
책 독자들은 책을 직접 읽는 대신, TTS(Text-to-Speech)
를 적용해 오디오북으로 듣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단
순한 음성에서 나아가 소설 형태의 텍스트를 더욱 접근성
이 높은 만화의 형태로 제공해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에
서 착안해 소설 텍스트 기반의 자동화된 만화 생성 시스
템을 구현했다. 우선 소설 형태의 텍스트를 만화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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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환하기 위해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로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했다. 이후 변경된 텍스트
로 적절한 프롬프트를 생성하여 최종적으로 Stable 
Diffusion 모델을 사용해 적절한 만화 이미지를 생성하였
다.

2. 본  론

 자동화된 만화 생성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장면 생성
(Scene Generation), 프롬프트 생성(Prompt Generation)
과 이미지 생성(Image Generation)의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Scene Generation 단계에서는 연속된 
장면으로 구성된 소설을 개별 장면으로 구분된 대본의 형
태로 변환했다. 이후, Prompt Generation 단계에서는 이
전 단계의 대본을 바탕으로 Stable Diffusion 모델이 적합
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Prompt)를 생성
했다. 마지막 Image Generation 단계에서는 최종적인 프
롬프트를 바탕으로 Stable Diffusion을 사용해 적절한 만
화 이미지를 생성한다. 모든 과정은 Streamlit을 사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자동화했다. 해당 웹 애플리케이
션은 OpenAI 및 Stable Diffusion 이미지 생성을 위한 서
버와 API 통신하여 결과를 저장한다.
 대표적인 유사한 연구로, SEED-Story는 대형 언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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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멀티모달 기반 장편 이야기 생성을 목표로 하
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를 통합해 스토리텔링의 표현력
을 극대화하는 기술적 성과를 보였다[1]. 반면, 본 연구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소설을 만화 형태로의 변환에 초점
을 두고 있다. SEED-Story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장면 
분할, 텍스트-이미지 프롬프트 생성, 그리고 Stable 
Diffusion 모델의 파인튜닝을 통해 만화라는 특정 매체에 
최적화된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점에서 차별
성을 두었다.

그림 1 ComicGen의 전체 개요도

2.1 장면 생성(Scene Generation)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소설 텍스트를 개별 장면으로 나
누어진 JSON 텍스트로 변환한다. 기존의 소설 텍스트를 
개별적인 장면으로 분리하기 가장 좋은 포맷이 연극 또는 
영화의 장면(Scene)으로 나누어진 대본과 같은 형태라고 
판단하였다. 소설의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충실히 구현하
도록 OpenAI의 GPT-4 모델을 사용해서 적절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거쳤다. 이 단계에서 
소설 텍스트를 변환 시 각 장면이 장면 번호(scene 

number), 배경(background), 캐릭터(character), 대사
(dialogue)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형식의 텍스트가 된다. 그림 2는 고전 
소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의 도입부 텍스트를 변환한 예시이다.

2.2 프롬프트 생성(Prompt Generation)

 Stable Diffusion 모델과 같은 텍스트-이미지 생성에서 
이미지의 적합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최
적화하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 또한, 대형 언
어 모델은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최적화할 수 있
어 출력물의 품질과 적합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3].
 이 단계에서는 GPT-4 모델을 사용해서 적절한 프롬프트
가 출력되도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거쳤다. 앞선 장면 
생성 단계로부터 JSON 형태의 장면을 입력받아 개별 단
어의 리스트로 이루어진 Stable Diffusion 프롬프트를 생
성하도록 하였다. 해당 프롬프트는 장면의 배경, 등장인물, 
행동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개별 영문 단어로써 묘사하게 
된다.

2.3 이미지 생성(Image Generation)

 프롬프트를 사용한 이미지 생성 이전에, 기반 소설에 적

(a) 원본 웹툰 이미지 (b) 모델 생성 이미지
그림 3 원본 이미지와 파인튜닝을 거친

모델 생성 이미지

 Alice was beginning to get very tired of 
sitting by her sister on the bank, and of 
having nothing to do: once or twice she 
had peeped into the book her sister was 
reading, but it had no pictures or 
conversations in it, “and what is the use 
of a book,” thought Alice “without 
pictures or conversations?”

(a) 소설 텍스트 (b) 생성된 대본 텍스트
그림 2 소설 텍스트 입력 및 생성된 대본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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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특정한 화풍을 적용하기 위해 LoRA 기법을 사용해 
Stable Diffusion 모델을 파인튜닝 하였다. LoRA 기법은 
저랭크 적응(low-rank adaptation)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량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이미지 생성 상황에
서 Stable Diffusion 모델에 적용될 수 있다. 사전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를 고정하고 저랭크 구성 요소만을 적응시
키는 방식으로, 제한된 데이터로도 거대 모델을 효율적으
로 미세 조정 가능하다. 이를 통해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
서도 계산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4]. 기
존의 화풍보다 독특한 화풍 또한 학습될 수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개성 있는 화풍의 만화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
하였다. 기반 Stable Diffusion 모델에 특정 만화 작가의 
108장의 이미지를 데이터 증폭해 RTX 4090 그래픽 카드 
서버에서 2시간 동안 추가로 학습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
성 있는 화풍과 흡사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그림 3). 최종적으로, 간단한 임의의 텍스트를 전체 과
정을 거쳐 생성한 결과의 예시는 그림4와 같다.

그림 4 웹툰 형식의 자동화된 만화 생성 예시

3. 결론
    
  이 연구에서 소설 형태의 텍스트를 만화로 자동 변환하
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시스템은 Scene Generation, 
Prompt Generation and Image Generation의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거친 LLM과 
Stable Diffusion 기반의 이미지 생성을 거쳤다.
  현재 이 시스템은 단순히 소설의 장면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다. 각 장면에 대한 대
사는 제공되지만, 생성된 이미지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말
풍선과 대사를 수동으로 추가해야 한다. 추후 이미지 프로
세싱을 거쳐 각 등장인물의 위치를 인식하고, 적절한 위치
에 말풍선과 대사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소설과 전자책들이 높은 접근성
을 가지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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